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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훈*

상세자금순환표(From-Whom-To-Whom Tables)는 금융상품별로 각 경제부문의 

금융자산·부채 잔액 및 거래액에 대해 거래상대방(채권자 및 채무자)을 세분화하

여 매트릭스 형태로 기록한 통계로, 기존 자금순환표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거래 상

대부문에 대한 상호연계성(interconnectedness) 정보를 제공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

후 금융리스크 식별 및 파급경로 파악의 중요성이 커지고 상세자금순환통계의 필요

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OECD는 G20 DGI(Data Gaps Initiative) 2단계 추진 

과제의 하나로 상세자금순환표를 채택하고 상세자금순환표 편제를 위한 표준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한국은행은 기존 자금순환표에 금융상품별 발행·보유관계 정보

를 추가한 상세자금순환표를 개발하여 2018년부터 매년 시험 편제해 왔으며 그간의 

편제 과정을 보완하고 공표 가능 범위 등을 검토하여 2026년 1월 상세자금순환표를 

신규 공표하게 되었다.
2024년말 상세자금순환표 편제 결과 경제부문간 상호연계 규모가 전년말에 비

해 확대된 가운데, 경제부문간 상호연계비율은 은행↔가계 및 비영리단체(이하 “가

계”), 은행↔기업, 보험 및 연금기관↔가계, 비은행↔가계 순으로 나타났다. 금융기관

간 상호연계 규모도 전년말에 비해 확대되었으며, 상호연계 비율은 비은행↔기타금

융기관, 은행↔기타금융기관, 투자펀드↔기타금융기관, 투자펀드↔보험 및 연금기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상세자금순환표를 개발하여 신규 공표함에 따라 금융시장의 상호연계 구조와 변

동 요인을 보다 정확하게 진단하고 효과적인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정보를 파악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금융시장 내 금융리스크와 취약성을 상시 모니터

링하고 리스크의 전이 경로와 파급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스트레스 테스트 및 금융

안정지표 개발 등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상세자금순환표의 

경우 국제 통계 작성 기준인 2025 SNA와 G20 DGI 등에서도 편제를 권고하고 있는 

만큼 주요 통계 선진국의 사례와 보조를 맞추어 금융통계의 질적 발전을 추진하는 

데에도 의의가 있다. 한국은행은 향후 상세자금순환통계의 공표 효과를 높이고 이용

자의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대내외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고, 통계 분석 자료 작

성과 금융안정 관련 지표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한국은행 경제통계1국 자금순환팀 과장(e-mail: dueoe@bok.or.kr, phone: 02-759-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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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작성 배경 및 개념

1. 작성 배경

자금순환표는 국민계정체계 내에서 금융계정(Financial Account)을 부문별·금융상품별로 

세분화해 각 경제주체의 자금조달과 운용 흐름을 체계적으로 보여주는 통계이다. 즉, 자금

순환표를 통해 기업·가계·정부·금융 부문 등 각 경제주체의 실물거래 이후 발생한 자금

잉여분과 부족분(자금과부족1))이 금융거래를 통해 어떻게 배분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자

금순환표를 통해 각 경제부문의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규모와 구성을 일목요연하게 확인

할 수 있지만 경제부문간 채권·채무관계 즉, 상호연계성(interconnectedness)을 파악하는 데

는 한계가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위험의 확산 경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금융기관 및 여타 경제주체 간 연계성뿐만 아니라 금융기관간 연계성

을 파악하는 통계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OECD, IMF, BIS 등 국제기구는 

G20 DGI-2 및 2025 SNA를 통해 금융상품별 발행·보유 관계를 바탕으로 각 경제부문의 

다른 경제부문에 대한 익스포저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상세자금순환통계의 편제를 권고하

고 있다. 한국은행은 기존 자금순환표에 금융상품별 발행·보유관계 정보를 추가한 상세자

금순환표(From-Whom-To-Whom Tables)를 개발하여 2018년부터 매년 시험 편제해 왔으

며 그간의 편제 과정을 보완하고 공표 가능 범위 등을 검토하여 2026년 1월 상세자금순환표

를 신규 공표하게 되었다. 

1) ‌�대상 기간 중 금융자산의 증감에서 금융부채의 증감을 차감하여 계산하며, (+)인 경우 자금잉여가 발생하는 자

금공급 주체임을, (-)인 경우 자금 부족이 발생하는 자금수요 주체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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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념

상세자금순환표(From-Whom-To-Whom Tables)는 금융상품별로 각 경제부문의 금융자

산·부채 잔액 및 거래액에 대해 거래상대방(채권자 및 채무자)을 세분화하여 매트릭스 형

태로 기록한 통계로, 기존 자금순환표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거래 상대부문에 대한 상호연

계성(interconnectedness) 정보를 제공한다. 현행 자금순환표를 통해 금융상품을 일정 수준까

지 세분화하여 채무자(금융상품 발행자)와 채권자(보유자)에 관한 정보를 파악할 수는 있으나,  

채권·채무관계를 충분히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아래 자금순환통계의 예금잔액표 예

시(<표 1>)에서 예금(100)에 대한 은행(49), 비은행 등(47), 정부 등(4)의 예수(부채) 규모는 

파악할 수 있으나, 은행, 비은행, 정부가 각각 어떤 경제부문(채권자)으로부터 예금을 예수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 없다. 은행의 예금은 하위 상품인 예금취급기관예금(46), 양

도성예금증서(2), 환매조건부채권(1)으로 예수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으나(열 기준), 비은행 

등(47)의 예금 등과 분리하여 채권자별 정보(행 기준)은 얻을 수 없다.

<표 1>

자금순환통계의 예금(예시)

합 계

국내

국외금융
정부 기업 가계

은행 비은행 등

자산 부채 자산 부채 자산 부채 자산 부채 자산 부채 자산 부채 자산 부채

예금 100 100 2 49 23 47 5 4 17 - 52 - 1 -

(예금취급기관예금) 70 70 0 46 9 24 4 - 15 - 42 - 0 -

(양도성예금증서) 2 2 0 2 1 - 0 - 0 - 1 - 0 -

(환매조건부채권) 7 7 1 1 2 6 0 - 1 - 3 - 0 -

(기타예금) 21 21 1 0 11 17 1 4 1 - 6 - 1 -

따라서 은행의 예금에 관한 채권자별 정보를 추가하여 아래와 같은 상세자금순환표를 작

성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예금에 대한 채권·채무 관계를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아

래 상세자금순환통계의 예금 예시(<표 2>)를 보면, 은행은 비은행 등(10), 정부(4), 기업(14), 

가계(21)로부터 49만큼을, 비은행 등은 은행(2), 비은행 등(13), 정부(1), 기업(3), 가계(27), 국

외(1)로부터 47만큼을, 정부는 가계로부터 4만큼을 예수하였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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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상세자금순환통계의 예금(예시)

합 계

국내

국외금융
정부 기업 가계

은행 비은행 등

예금 100 2 23 5 17 52 1

(은행 예수금) 49 0 10 4 14 21 0

(비은행 등 예수금) 47 2 13 1 3 27 1

(정부 예수금) 4 0 0 0 0 4 0

이처럼 상세자금순환표는 각 경제부문이 보유한 금융상품의 거래 상대부문에 대한 정보

를 포함하고 있어 상세자금순환표를 통해 각 경제주제의 금융부채가 어떤 경제부문의 금융

자산으로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경제부문간 자금흐름의 상세 정

보를 나타내는 상세자금순환표는 통화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거나 금융안정성을 측정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정책금리 수준을 변경할 경우 각 경제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자금운용 및 자금조달 경로와 연계하여 분석할 수 있다. 또한 상세자금순환표를 이

용하여 경제부문간 금융상품 거래에 따른 상호 연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금융시스템 내 위

험발생 영역을 모니터링하거나 잠재적 위기의 확산경로를 예측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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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공표 내용

(1) 공표 범위

상세자금순환표 공표범위의 경우 채권·채무관계에 대한 기초자료 확보 가능성과 경제

부문간 데이터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표 대상 금융상품과 부문을 확정하였다. 

공표 대상 금융상품2)은 ①현금 및 예금, ②채권, ③대출금(정부융자 포함), ④보험 및 연금 

준비금, ⑤투자펀드지분으로 구성된다. 부문 분류는 경제부문을 ①금융법인, ②일반정부, ③

비금융법인, ④가계 및 비영리단체, ⑤국외(비거주자)의 5개 부문으로 구분하고, 이 중 금융

법인은 다시 ①한국은행, ②예금취급기관(③은행, ④비은행3), ⑤투자펀드, ⑥보험 및 연금기

관, ⑦기타금융기관4)으로 세분화하였다. 

(2) 공표 양식

공표양식은 매트릭스 형태로 구성되며 열에는 채무자별 금융상품 발행액을, 행에는 채

권자별 금융상품 보유액을 배치하여 상호 조합하는 방식이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ECOS)을 통해 공표할 경우, ECOS 내 ‘통계항목’에서 ①거래표 및 잔액표, ②계정항목 코드

(채무자별 금융상품), ③경제부문 코드(채권자)를 순차적으로 선택하여 조회할 수 있다.

(3) 공표 주기 및 시계열 

공표주기는 연간이며, 시계열은 2018년부터 2024년까지의 연간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2) ‌�공표 대상 금융상품의 잔액 규모는 2024년말 기준 1경 6,707조원으로 자금순환표 상 전체 금융자산 2경 6,467
조원의 63.1% 수준이다. 주식(4,641조원, 17.5%), 직접투자(1,543조원, 5.8%), 기타대외채권·채무(1,130조원, 4.3%), 
기타금융자산·부채(1,090조원, 4.1%) 등은 기초자료 부족으로 편제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3) ‌�신탁, 서민금융기관(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종금사, 기타예금취급기관(수출입은행, 우체국예금) 

등으로 구성된다.

4) ‌�금융중개기관(증권기관, 여신전문기관, 공적금융기관), 금융보조기관, 전속금융기관(지주사, SPC) 및 대부업체 

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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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표방법

최초 공표 시 보도 참고자료를 배포하였고, 이후에는 ECOS에만 수록할 예정이다. 매년 1

월 초 전년도 3/4분기 자금순환통계(잠정) 공표 시 전전년도 기준 상세자금순환통계를 함께 

공표할 계획이며, 「2024년 상세자금순환표」는 2026년 1월 8일(목)에 「2025년 3/4분기 자금순

환통계(잠정)」와 함께 공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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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편제 결과

1. 경제부문간 상호연계성5)

2024년말 경제부문간 상호연계 규모는 1경 6,706.9조원으로 전년말 1경 5,778.9조원에 비

해 928.0조원 증가하였다. 경제부문간 상호연계비율을 보면 은행↔가계 및 비영리단체(이

하 “가계”)가 13.9%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은행↔기업 12.1%, 보험 및 연금기관↔가계 

10.2%, 비은행↔가계 9.4%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은행은 가계 부문과 예수금 

등의 채무 1,122.2조원과 대출금 등의 채권 1,199.9조원이 비슷한 수준으로 연계되어 있는 반

면, 기업 부문과는 예수금 등의 채무 723.3조원보다 대출금 등의 채권 1,284.4조원이 더 큰 규

모로 연계되어 있었다. 보험 및 연금기관은 가계 부문과 보험 및 연금 준비금 채무 1,587.2조

원을 중심으로 연계되어 있으며, 비은행은 가계 부문과 대출금 등의 채권 472.1조원보다 예

수금 등의 채무 1,094.6조원이 더 큰 수준으로 연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경제부문간 상호연계비율의 변화를 보면 은행↔가계는 13.9%에서 13.9%로 전년말

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은행↔기업은 11.9%에서 12.1%로 상승하였고 비은행↔가

계는 9.7%에서 9.4%로 하락하였다. 은행↔기업 연계비율 상승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

른 투자 둔화로 기업의 은행 예치금이 크게 증가한 데 주로 기인한 반면, 비은행↔가계 연

계비율 하락은 주택거래량 감소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수요 위축과 DSR 대출 규제로 비교적 

만기가 짧은 기타대출의 상환이 이루어지면서 비은행의 가계대출이 감소한 데 주로 기인하

였다.

5) ‌�상세자금순환표 잔액표에서 부문 간 채권액 합계가 금융자산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며, A↔B 간 상

호연계비율은 A의 B에 대한 채권액과 B의 A에 대한 채권액 합계를 금융자산 총액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상세자금순환표 개발 및 편제 결과

92026년 제3호

채권

채무

한국

은행
은행 비은행

투자

펀드

보험 및 

연금기관

기타

금융기관2) 정부 기업 가계3) 비거

주자
합계

한국은행
0.0 185.2 5.4 4.1 1.1 13.7 38.5 46.0 139.8 18.2 452.0 

(0.0) (1.1) (0.0) (0.0) (0.0) (0.1) (0.2) (0.3) (0.8) (0.1) (2.7)

은행
28.7 160.3 185.5 108.5 206.3 266.0 242.6 732.3 1,122.2 130.1 3,182.4 

(0.2) (1.0) (1.1) (0.6) (1.2) (1.6) (1.5) (4.4) (6.7) (0.8) (19.0)

비은행
0.0 28.6 14.2 6.6 51.6 89.4 24.8 194.6 1,094.6 57.6 1,562.0 

(0.0) (0.2) (0.1) (0.0) (0.3) (0.5) (0.1) (1.2) (6.6) (0.3) (9.3)

투자펀드
0.0 98.2 33.7 54.9 364.7 169.3 168.5 158.0 130.0 5.1 1,182.3 

(0.0) (0.6) (0.2) (0.3) (2.2) (1.0) (1.0) (0.9) (0.8) (0.0) (7.1)

보험 및 

연금기관

0.0 2.1 1.7 0.9 62.1 3.2 0.3 31.9 1,587.2 1.5 1,690.8 

(0.0) (0.0) (0.0) (0.0) (0.4) (0.0) (0.0) (0.2) (9.5) (0.0) (10.1)

기타

금융기관2)

15.4 150.8 440.6 220.3 176.2 328.5 88.5 61.5 206.9 73.2 1,761.9 

(0.1) (0.9) (2.6) (1.3) (1.1) (2.0) (0.5) (0.4) (1.2) (0.4) (10.5)

 정부
30.7 234.2 12.7 48.4 347.2 83.1 202.0 6.4 114.9 236.1 1,315.8 

(0.2) (1.4) (0.1) (0.3) (2.1) (0.5) (1.2) (0.0) (0.7) (1.4) (7.9)

기업
0.0 1,284.4 397.2 119.7 288.7 401.8 212.0 6.9 20.0 97.8 2,828.4 

(0.0) (7.7) (2.4) (0.7) (1.7) (2.4) (1.3) (0.0) (0.1) (0.6) (16.9)

가계
0.0 1,199.9 472.1 2.2 111.0 431.9 74.7 0.0 0.0 0.0 2,291.8 

(0.0) (7.2) (2.8) (0.0) (0.7) (2.6) (0.4) (0.0) (0.0) (0.0) (13.7)

비거주자
0.0 66.5 70.8 72.5 120.2 25.6 49.4 5.0 29.5 0.0 439.5 

(0.0) (0.4) (0.4) (0.4) (0.7) (0.2) (0.3) (0.0) (0.2) (0.0) (2.6)

합계
74.8 3,410.2 1,633.8 638.0 1,729.0 1,812.6 1,101.4 1,242.6 4,445.0 619.4 16,706.9 

(0.4) (20.4) (9.8) (3.8) (10.3) (10.8) (6.6) (7.4) (26.6) (3.7) (100.0)

주 : 1) ( )내는 총액 대비 비중     2) 증권기관, 여신전문기관, 공적금융, 금융보조기관, 지주사, SPC, 대부업체 등

3) 가계 및 비영리단체

<표 3>

경제부문간 상호연계규모 및 비율1)(2024년말)
(조원, %)

<그림 1>

주요 경제부문간 상호연계비율

13.9
13.9

11.9 12.1

10.0 10.2

9.7 9.4

8.0

10.0

12.0

14.0

16.0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은행-가계 은행-기업
보험및연금기관-가계 비은행-가계(%) (%)

13.9
13.9

11.9 12.1

10.0 10.2

9.7 9.4

8.0

10.0

12.0

14.0

16.0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은행-가계 은행-기업
보험및연금기관-가계 비은행-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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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기관간 상호연계성

2024년말 기준 금융기관간 상호연계 규모는 3,477.5조원으로 전년말 3,191.9조원에 비해 

285.6조원 증가하였다. 금융기관간 상호연계는 은행의 예수금과 발행채권, 투자펀드의 펀드

지분 설정액, 기타금융기관의 예수금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금융기관간 상호연계비율을 

보면 비은행↔기타금융기관이 15.2%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은행↔기타금융기관(12.0%), 투

자펀드↔기타금융기관(11.2%), 투자펀드↔보험 및 연금기관(10.5%)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

적으로 보면 비은행은 기타금융기관과 예금 등의 채권 440.6조원을 중심으로 연계되었는데, 

이는 서민금융기관(비은행)이 서민금융지주사(전속금융기관)에 예탁한 예탁금에 해당한다. 

은행은 기타금융기관과 예수금 및 발행채권 채무 266.0조원을 중심으로 연계되었다. 한편 

투자펀드는 기타금융기관과 기타금융기관 발행채권 220.3조원을 중심으로, 보험 및 연금기

관과는 펀드 발행지분 채무 364.7조원을 중심으로 상호 연계되었다.

1,331.7

955.1

681.

비은행
190.4

그외

862.0

기타
870.2

은행
625.2

보험및연금
70.0

한국은행
  209.4

44.1

투자펀드
395.2

720.7

1,331.8

주 : 1) 선의 굵기는 상호연계액 크기에 비례

2) 잔액기준이며,  는 부채,  는 자산

<그림 2>

금융기관간 상호연계구조1)

(조원)

<표 4>

금융기관간 상호연계규모 및 비율1)(2024년말)

(조원, %)

채권

채무

한국

은행
은행 비은행

투자

펀드

보험 및 

연금기관

기타

금융

기관2)

합계

한국

은행

0.0 185.2 5.4 4.1 1.1 13.7 209.4

(0.0) (5.3) (0.2) (0.1) (0.0) (0.4) (6.0)

은행
28.7 160.3 185.5 108.5 206.3 266.0 955.1

(0.8) (4.6) (5.3) (3.1) (5.9) (7.7) (27.5)

비은행
0.0 28.6 14.2 6.6 51.6 89.4 190.4

 (0.0) (0.8) (0.4) (0.2) (1.5) (2.6) (5.5)

투자

펀드

0.0 98.2 33.7 54.9 364.7 169.3 720.7

(0.0) (2.8) (1.0) (1.6) (10.5) (4.9) (20.7)

보험 및 

연금기관

0.0 2.1 1.7 0.9 62.1 3.2 70.0

(0.0) (0.1) (0.0) (0.0) (1.8) (0.1) (2.0)

기타

금융기관2)

15.4 150.8 440.6 220.3 176.2 328.5 1,331.8

(0.4) (4.3) (12.7) (6.3) (5.1) (9.4) (38.3)

합계
44.1 625.2 681.0 395.2 862.0 870.2 3,477.5

(1.3) (18.0) (19.6) (11.4) (24.8) (25.0) (100.0)

주 : 1) ( )내는 총액 대비 비중

2) ‌�증권기관, 여신전문기관, 공적금융, 금융보조기관, 지주사, SPC, 대부 

업체 등

금융기관간 상호연계비율의 변화를 보면 전년말 대비 비은행↔기타금융기관은 15.7%에

서 15.2%로, 은행↔기타금융기관은 12.2%에서 12.0%로 각각 하락한 반면, 투자펀드↔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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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은 10.1%에서 11.2%로 상승하였다. 비은행↔기타금융기관 연계비율 하락은 비은행

이 증권기관, 여신전문기관 등 금융중개기관 발행채권을 매도하면서 보유채권이 축소된 데 

주로 기인하며, 은행↔기타금융기관 연계비율 하락은 여신전문기관과 전속금융기관 등 기

타금융기관이 은행 대출금을 상환하여 채무가 축소된 데 주로 기인하였다. 반면 투자펀드↔

기타금융기관 연계비율 상승은 투자펀드가 증권기관, 여신전문기관 등 금융중개기관이 발

행한 채권을 매수하면서 채권 보유규모가 확대된 데 주로 기인하였다.

<그림 3>

금융기관간 상호연계비율

15.7 15.2

12.2
12.0

10.1 11.2

9.8
10.5

5.0

10.0

15.0

20.0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비은행-기타금융기관 은행-기타금융기관

투자펀드-기타금융기관 투자펀드-보험및연금기관(%) (%)

3. 금융상품별 채권-채무관계

(1) 현금 및 예금

2024년말 기준 현금 및 예금 잔액은 원화·외화 합산 기준 5,160.6조원으로, 가계가 2,536.7

조원(49.2%)을 보유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기업이 956.5조원(18.5%)으로 그 다

음을 차지하는 등 가계와 기업이 주된 예금 보유자(채권자)로 나타났다. 반면 예수금의 주

된 채무자는 은행이 2,473.2조원(47.9%)으로 가장 크고 비은행이 1,438.4조원(27.9%)으로 뒤

를 이었다. 가계의 예금은 비은행에 1,089.5조원, 은행에 1,056.1조원 순으로 예치되었으며, 

기업의 예금은 은행에 696.2조원, 비은행에 192.3조원 순으로 예치되었다. 이에 따라 예금  

총액 대비 채권→채무 연계성 비중을 보면 가계→비은행이 21.1%로 가장 높고, 가계→은행

이 20.5%, 기업→은행이 13.5%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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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43.5

2,473.2

1,438.4

1,151.4

그외
705.7

그외

230.6

기업
956.5

가계
2,536.7

은행
202.5

비은행
485.1

정부
97.5

주 : 1) 선의 굵기는 상호연계액 크기에 비례

2) 잔액기준이며,  는 부채,  는 자산

<그림 4>

현금 및 예금의 경제부문간
상호연계구조1)

(조원)

<표 5>

현금 및 예금의 경제부문간 
상호연계규모 및 비율1)(2024년말)

(조원, %)

채권

채무

은행 비은행

그외 

금융

기관2)

정부 기업 가계 국외 합계

은행
10.3 130.6 369.9 178.9 696.2 1,056.1 31.2 2,473.2

(0.2) (2.5) (7.2) (3.5) (13.5) (20.5) (0.6) (47.9)

비은행
0.2 12.6 123.0 20.2 192.3 1,089.5 0.5 1,438.4

(0.0) (0.2) (2.4) (0.4) (3.7) (21.1) (0.0) (27.9)

그외 

금융기관2)

192.0 341.9 212.8 31.5 68.0 293.5 11.7 1,151.4

(3.7) (6.6) (4.1) (0.6) (1.3) (5.7) (0.2) (22.3)

정부
0.0 0.0 0.0 0.0 0.0 97.5 0.0 97.5

(0.0) (0.0) (0.0) (0.0) (0.0) (1.9) (0.0) (1.9)

합계
202.5 485.1 705.7 230.6 956.5 2,536.7 43.5 5,160.6

(3.9) (9.4) (13.7) (4.5) (18.5) (49.2) (0.8) (100.0)

주 : 1) ( )내는 총액 대비 비중

2) ‌한국은행, 투자펀드, 보험및연금기관, 기타금융기관

2024년 중 전체 예금 잔액은 전년말 대비 259.9조원 증가하였다. 가계예금은 122.4조원 증

가하였으며, 은행이 52.2조원, 비은행이 39.6조원 각각 증가하는 등 은행과 비은행 모두에

서 확대되었다. 기업예금은 41.7조원 증가하였는데, 은행 예금은 49.7조원 증가한 반면 비은

행 예금은 16.3조원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예금 연계성의 변화를 보면 가계→비은행 연계성

은 전년 대비 21.4%에서 21.1%로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가계→은행 연계성은 2023년과 같은 20.5% 수준을 유지하였다. 한편 기업→은행 연계성은 

13.2%에서 13.5%로 상승한 반면, 기업→비은행 연계성은 4.3%에서 3.7%로 하락하였다.

<그림 5> <그림 6>

예금잔액 전년말 대비 증감(2024년말) 예금 연계비율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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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출금

2024년말 기준 대출금 잔액은 4,855.7조원으로 은행이 2,535.5조원(52.2%), 비은행이 906.1조

원(18.7%)을 각각 대출채권으로 보유하면서 주된 채권자로 나타났다. 대출채무의 경우 가계

가 2,291.8조원(47.2%), 기업이 2,126.5조원(43.8%)을 차지하며 주된 채무자로 나타났다. 은행은 

가계에 1,199.9조원, 기업에 1,220.6조원을, 비은행은 가계에 472.1조원, 기업에 334.5조원을 각

각 대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출금 총액 대비 채권→채무 연계성 비중을 보면 은행→기업

이 25.1%로 가장 높고, 은행→가계(24.7%), 비은행→가계(9.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주 : ‌�1) 잔액기준이며,  는 부채,  는 자산 

2) ‌�화살표는 채권-채무관계(채권자→채무자)를  

나타내며, 화살표 굵기는 금액에 비례

<그림 7>

대출의 경제부문간 
상호연계구조1)(2024년말)

(조원)

<표 6>

대출의 경제부문간 
상호연계규모 및 비율1)(2024년말)

(조원, %)

채권

채무

은행 비은행

보험 및 

연금

기관

기타

금융

기관2)

그외 

금융

기관3)

정부 국외 합계

은행
34.6 42.8 22.9 0.0 24.9 36.7 6.8 168.8

(0.7) (0.9) (0.5) (0.0) (0.5) (0.8) (0.1) (3.5)

비은행
16.7 0.7 0.0 7.5 0.0 2.9 0.0 27.8

(0.3) (0.0) (0.0) (0.2) (0.0) (0.1) (0.0) (0.6)

보험 및 

연금기관

0.8 0.0 0.0 0.0 0.0 0.1 0.0 0.9

(0.0) (0.0) (0.0) (0.0) (0.0) (0.0) (0.0) (0.0)

기타

금융기관2)

31.2 7.2 1.5 75.8 8.5 0.3 0.0 124.5

(0.6) (0.1) (0.0) (1.6) (0.2) (0.0) (0.0) (2.6)

그외 금융

기관3)

1.6 0.7 2.9 0.6 0.0 0.0 0.0 5.8

(0.0) (0.0) (0.1) (0.0) (0.0) (0.0) (0.0) (0.1)

정부
7.3 0.0 0.0 0.2 5.0 26.2 0.0 38.7

(0.2) (0.0) (0.0) (0.0) (0.1) (0.5) (0.0) (0.8)

기업
1,220.6 334.5 127.7 269.1 28.6 145.9 0.0 2,126.5

(25.1) (6.9) (2.6) (5.5) (0.6) (3.0) (0.0) (43.8)

가계
1,199.9 472.1 111.0 431.9 2.2 74.7 0.0 2,291.8

(24.7) (9.7) (2.3) (8.9) (0.0) (1.5) (0.0) (47.2)

국외
22.9 48.1 0.0 0.0 0.0 0.0 0.0 71.0

(0.5) (1.0) (0.0) (0.0) (0.0) (0.0) (0.0) (1.5)

합계
2,535.5 906.1 266.0 785.1 69.2 286.9 6.8 4,855.7

(52.2) (18.7) (5.5) (16.2) (1.4) (5.9) (0.1) (100.0)

주 : ‌�1) ( )내는 총액 대비 비중 

2) 증권기관, 여신전문기관, 공적금융, 금융보조기관, 지주사 등 

3) 한국은행, 투자펀드 

국외

그외

2,535.5
비은행
27.8

가계
2,291.8

그외

은행
168.8

기업
2,126.5

기타
124.5

정부

보험및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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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중 전체 대출 잔액은 전년말 대비 171.2조원 증가하였다. 기업대출은 72.5조원 증가

하였으며, 이는 주로 은행 대출이 71.6조원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가계대출은 51.7조원 증

가하였는데, 은행 대출은 59.4조원 증가한 반면 비은행 대출은 6.2조원 감소하였다. 이에 따

라 대출 연계성의 변화를 보면 은행의 가계 및 기업 대출 확대에 따라 은행→기업 연계성은 

24.5%에서 25.1%로, 은행→가계 연계성은 24.3%에서 24.7%로 각각 상승하였다. 반면 비은행

의 가계 및 기업 대출이 축소되면서 비은행→가계 연계성은 10.2%에서 9.7%로, 비은행→기

업 연계성은 7.1%에서 6.9%로 각각 하락하였다.

<그림 8> <그림 9>

대출금잔액 전년말 대비 증감(2024년말) 대출금 연계비율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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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권

2024년말 기준 채권 잔액은 3,945.6조원으로, 보험 및 연금기관이 819.4조원(20.8%)을 보유

해 가장 큰 채권 보유자이며, 이어 은행 606.8조원(15.4%), 비거주자 564.1조원(14.3%), 정부 

415.4조원(10.5%) 등이 주요 채권 보유자로 나타났다. 반면 채권 발행자는 정부가 1,179.6조

원(29.9%)으로 가장 크고, 기업이 701.9조원(17.8%), 은행이 540.4조원(13.7%) 등을 차지하였

다. 세부적으로 보면 보험 및 연금기관(347.2조원)과 비거주자(236.1조원)는 주로 정부가 발

행한 채권을 보유하였으며, 기업이 발행한 채권도 각각 161.0조원과 97.8조원을 보유하였다. 

은행은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226.9조원, 다른 은행이 발행한 채권을 115.3조원 보유하였다. 

이에 따라 채권 총액 대비 채권→채무 연계성 비중을 보면 보험 및 연금기관→정부가 8.8%

로 가장 높고, 비거주자→정부(6.0%), 은행→정부(5.8%)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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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채권의 경제부문간 상호연계구조1)(2024년말)
(조원)

은행

비거
주자

은행

정부
정부가계

그외

투자펀드

보험및연금

기타

국외

기업

주 : 1) 잔액기준이며,  는 부채,  는 자산

2) 화살표는 채권-채무관계(채권자→채무자)를 나타내며, 화살표 굵기는 금액에 비례

<표 7>

채권의 경제부문간 상호연계규모 및 비율1)(2024년말)
(조원, %)

채권

채무
은행

투자

펀드

보험 및 

연금기관

기타

금융기관2)

그외 

금융기관3) 정부 기업 가계 국외 합계

은행
115.3 46.8 23.4 121.6 12.0 27.1 36.1 66.1 92.0 540.4

(2.9) (1.2) (0.6) (3.1) (0.3) (0.7) (0.9) (1.7) (2.3) (13.7)

투자
펀드

0.0 0.3 0.1 0.1 0.0 0.0 0.1 0.2 0.0 0.8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보험 및 
연금기관

0.1 0.7 6.1 3.1 1.4 0.2 4.5 8.2 1.5 25.7

(0.0) (0.0) (0.2) (0.1) (0.0) (0.0) (0.1) (0.2) (0.0) (0.7)

기타 금융
기관2)

81.6 174.7 153.9 156.8 106.5 83.6 46.0 50.8 61.7 915.8

(2.1) (4.4) (3.9) (4.0) (2.7) (2.1) (1.2) (1.3) (1.6) (23.2)

그외 금융
기관3)

75.4 6.6 7.5 21.6 2.1 13.2 4.0 7.4 75.0 212.8

(1.9) (0.2) (0.2) (0.5) (0.1) (0.3) (0.1) (0.2) (1.9) (5.4)

정부
226.9 48.4 347.2 82.9 38.4 175.8 6.4 17.4 236.1 1,179.6

(5.8) (1.2) (8.8) (2.1) (1.0) (4.5) (0.2) (0.4) (6.0) (29.9)

기업
63.8 91.1 161.0 132.7 62.7 66.1 6.9 20.0 97.8 701.9

(1.6) (2.3) (4.1) (3.4) (1.6) (1.7) (0.2) (0.5) (2.5) (17.8)

국외
43.6 72.5 120.2 25.6 22.7 49.4 5.0 29.5 0.0 368.5

(1.1) (1.8) (3.0) (0.6) (0.6) (1.3) (0.1) (0.7) (0.0) (9.3)

합계
606.8 441.1 819.4 544.5 245.9 415.4 108.9 199.6 564.1 3,945.6

(15.4) (11.2) (20.8) (13.8) (6.2) (10.5) (2.8) (5.1) (14.3) (100.0)

주 : 1) ( )내는 총액 대비 비중

2) 증권기관, 여신전문기관, 공적금융기관, 지주사, SPC, 대부업

3) 중앙은행, 비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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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중 전체 채권 잔액은 전년말 대비 275.6조원 증가하였다. 정부발행 채권 잔액은 

71.3조원 증가하였다. 이중 보험 및 연금기관이 26.7조원, 비거주자가 15.9조원씩 보유를 늘

렸다. 이에 따라 채권→채무 연계성은 보험 및 연금기관→정부가 8.7%에서 8.8%로, 비거주

자→정부는 6.0%에서 6.0%로 모두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지속하였다. 한편 은행 발행 채권

은 44.3조원 증가하였고 기업 발행 채권은 36.8조원 증가하였다. 이들 채권은 기타금융기관

이 각각 22.9조원과 20.1조원씩 보유를 확대하였고, 비거주자도 각각 12.3조원과 10.8조원씩 

보유를 늘렸다. 

<그림 11> <그림 12>

채권잔액 전년말 대비 증감(2024년말) 채권 연계비율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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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험 및 연금

2024년말 기준 보험 및 연금 잔액은 1,663.0조원으로, 이 중 가계 보유분이  1,579.0조원으

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가계→보험 및 연금기관 연계성이 94.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2024년 중 보험 및 연금 잔액은 전년말 대비 128.1조원 증가하였으며, 이중 가계의 보

유액이 124.1조원 증가하였다.

(5) 투자펀드

2024년말 기준 투자펀드 지분 잔액은 1,082.0조원으로, 보험 및 연금기관이 359.2조원

(33.2%)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이어서 정부 168.5조원(15.6%), 기타금융기관 

154.4조원(14.3%), 기업 150.2조원(13.9%), 가계 129.7조원(12.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24

년 중 투자펀드 잔액은 전년말 대비 93.2조원 증가하였으며, 보유주체별로는 보험 및 연금기

관이 53.0조원, 가계가 26.1조원, 기업이 21.3조원 각각 보유를 확대한 반면, 정부는 32.2조원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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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보험 및 연금기관·투자펀드의 경제부문간 상호연계규모 및 비율1)(2024년말)
(조원, %)

채권

채무
은행 비은행

투자

펀드

보험 및 

연금기관

기타

금융기관2) 정부 기업 가계 국외 합계

보험 및

연금기관

0.6 0.3 0.0 56.0 0.1 0.0 27.0 1,579.0 0.0 1,663.0

(0.0) (0.0) (0.0) (3.4) (0.0) (0.0) (1.6) (94.9) (0.0) (100.0)

투자펀드
64.8 22.1 28.0 359.2 154.4 168.5 150.2 129.7 5.1 1,082.0

(6.0) (2.0) (2.6) (33.2) (14.3) (15.6) (13.9) (12.0) (0.5) (100.0)

주 : 1) ( )내는 총액 대비 비중     2) 증권기관, 여신전문기관, 공적금융기관, 지주사, SPC, 대부업

<그림 13> <그림 14>

보험 및 연금기관의 상호연계구조

(2024년말)

투자펀드의 상호연계구조

(2024년말)

은행       
0.6

가계
1,579.0

보험 및 연금
1,663.0

비은행
  0.3기타

0.1
기업  
27.0

가계
129.7

기업
150.2

은행
64.8

보험및연금
359.2

투자펀드    
1,082.0

정부
168.2

비은행
  22.1

기타
 154.4

투자펀드  
28.0

주 : 1) 잔액기준이며,  는 부채,  는 자산

2) 화살표는 채권-채무관계(채권자→채무자)를 나타내며, 화살표 굵기는 금액에 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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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의의 및 향후 계획

상세자금순환통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요성이 부각된 금융연계성과 관련하여 거래

상대방과 금융상품에 대한 세분화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금융시장의 상호연계 구조

와 그 변동 요인을 보다 정확하게 진단하고 효과적인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정보를 제공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금융시장 내 금융리스크와 취약성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리

스크의 전이 경로와 파급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스트레스 테스트 및 금융안정지표 개발 등

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제 통계 작성 기준인 2025 SNA와 G20 통계

확충사업(DGI) 등에서 편제를 권고하고 있는 상세자금순환통계를 개발·공표함으로써 주

요 통계 선진국의 사례와 보조를 맞추어 금융통계의 질적 발전을 추진하는 데에도 의의가 

있다.

한국은행은 향후 상세자금순환통계의 공표 효과를 높이고 이용자의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대내외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고, 통계 분석 자료 작성과 금융안정 관련 지표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OECD 금융통계 편제그룹(WPFS) 회의 등 국제회

의와 국내 회의에서 통계 개발 및 공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며, 상세자금순환통계 편제 데

이터를 금융연계성 분석과 금융안정 지표 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2026년 중 발간 예

정인 자금순환통계 해설 책자에 상세자금순환통계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고, 향후 금융상

품 및 거래상대방에 대한 공표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비은행금융중개(NBFI) 통계와 

ESG 통계 등 2025 SNA에 따른 추가 통계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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